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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safety managers in Korea National Park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09 safety managers working in Korea National Parks. General 

characteristics, job-related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rough the mail. The associated factors with 

post-traumatic stress was analyz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Overall score of post-traumatic stress was 10.32±11.37 and 12.8% was the high-risk group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simple analysis, score of post-traumatic stress was associated with 

drinking frequency, disease history, duration of career, delay of rescue, provided the break, rest space 

and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Finally, the score of post-traumatic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ubjects who experienced 3 (B=9.141, SE=3.538) or more than 4 (B=11.367, 

SE=3.063) traumatic events compared to subjects without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

Conclusion: The score of post-traumatic stress was 10.32±11.37 and 12.8% was the high-risk group 

among safety managers in Korea National Parks. Post-traumatic stress wa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Management of safety managers after mobilization or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 will be helpful to decrease of post-traumat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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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21개 국립공원과 27개사무소가 운영되

고 있다[1].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

단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2]. 최근 레저인구의 급증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4천 5백 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1]. 이렇게 탐방객이 증

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사고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는 낭떠러지, 암벽구간, 비법정탐방로 등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환자를 발견하기가 

힘들며 발견하더라도 구조하기가 힘든 지형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

안전관리전담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

응과 응급상황발생시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 활동 

및 응급처치, 재난대응활동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안전관리전담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

절 환자, 추락으로 인한 환자, 심정지 환자, 외진 

곳에서의 자살환자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장 먼

저 발견하고 구조한다[1].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놓

이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의 부상과 주변인

들의 부상에도 부담감을 가지며 간접적 외상사건

에 빈번히 노출된다[3]. 이러한 외상성 사건에 다

량으로 노출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어 그 사건에 공포

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또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라 한다[4]. 외

상 후 스트레스는 각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가정 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업무 중 직무수행 능력저하, 직업만족도 저하, 잦

은 결근, 조기퇴직 등으로 이어진다[5].

지금까지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직

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1% 이며 그중 위험

군은 33.3%였다[6]. 소방관의 경우 15.1%가 외

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이었다[7]. 그 중 구급 및 

구조대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외상성 사건의 경험과 업무 부담감이 클

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4]. 또한 신임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에서 업무부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

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졌다[8]. 경찰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현

황 및 관련요인에 관한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

립공원 안전관리 전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관리전담자의 출동횟수

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사건에 노출이 

많은 안전관리전담자들은 직․간접적인 사건의 경

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현황 및 관

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립

공원 안전관리전담자의 일반적 특성, 외상성 사건

의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파악한 후 일반적 특

성,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를 비교한다. 최종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독립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의 안전관리전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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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기준 21개 국

립공원(27개의 사무소)에서 162명의 안전관리전

담자가 근무 하고 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

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우선 개인 전자메일을 통해 연

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

였고, 전국 국립공원 안전방재담당자(안전관리전

담자 관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후 협조를 구

하였다.

설문지는 안전관리전담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통해 후 수정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며,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해당사무소에 배송하고 안전방재

담당자가 안전관리전담자 각각에게 설문지를 나눠 

주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안전방재

담당자의 경우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역할

에만 협조를 구하였고 조사 참여나 응답에 강압이

나 강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

대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지 작성 완

료 후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별로 회수

용 봉투에 밀봉하게 하고 밀봉한 설문지를 안전방

재담당자가 취합하였으며 연구자는 안전방재담당

자에게 우편으로 회수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

지는 27개사무소에 배포하였고 회수된 118부 중

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문항에 대한 결측치가 

없는 109명을 최종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에 C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CHOSUN 2015-07-012).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월수입, 종교, 취미활동 횟수를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흡연상태, 음주빈도, 운동빈도, 주관

적 건강상태와 질병력을 조사하였다.

직무관련특성은 안전관리 전담자의 업무수행기

간(1년 이하, 2-5년, 6년 이상), 자격증종류(적십

자응급처치법 강사, 등산관련자격증, 응급구조사, 

기타, 없음), 직종(무기계약직, 계약직), 근무지

(사무소, 분소, 대피소, 탐방지원센터), 한 달간 출

동빈도(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구조출동

인원(1-2명, 3명, 4-5명), 안전관리 이외의 업무

(있다, 없다), 안전관리 이외의 업무로 인한 구조

출동지연(있다, 없다), 구조 출동 후 휴식시간 제

공여부(제공 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휴식공간유

무(있다, 없다),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 유무(있

다, 없다)를 조사하였다.

2) 외상성 사건의 경험

외상성 사건의 경험은 소방업무 종사자를 대상

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7].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을 위협 

할 정도의 부상을 경험한 경우, 신체적 폭행을 당

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협박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직무수행 중에 경험 할 수 있는 외상성 사건들

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각각의 외상성 사건의 경

험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여 외상성 사건의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외상성 사건의 경험 건수를 0건, 

1-2건, 3건, 4건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이

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평가 하였다[9]. 4개

의 하위영역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평가

하는 ‘과각성 영역’ 6문항, 외상 사건에 대하여 생

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도와 자신의 감정을 둔

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회피 영역’ 

6문항, 외상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

정, 이미지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평가하는 

‘침습 영역’ 5문항, 외상사건으로 인해 수면을 쉽

게 들 수 없거나 정신적인 쇼크 때문에 감정이 전

혀 일어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하는 ‘수면장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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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마비 영역’ 5문항으로 총 22문항이며, 5점

(0-4) Likert척도로 ‘전혀없다’ 0점, ‘약간있다’ 1

점, ‘상당히 있다’ 2점, ‘많이 있다’ 3점, ‘극심하게 

있다’ 4점으로 총 0-88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 하

며 24점 이하를 참고군으로 하고 25점 이상을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전체 .956, 과각성 .896, 회피 .888, 침습 .843 수

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799점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외상성 사건

의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특

성과 직무관련 특성, 외상 성 사건의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

산분석실시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확

률 0.1미만이었던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분포

성별은 남자 92.7%, 여자 7.3%이었고, 연령분

포는 39세 이하가 43%, 40-49세가 34.9%, 50세 

이상이 22.0%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3.3%, 

학업 수준은 대학이상이 33%였다. 월수입은 180

만 원 이상이 12.9%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49.5%, 취미생활을 주에 4회 이상 하는 경우는 

5.5%이었다. 현재 흡연자가 41.3%였으며, 음주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경우가 13.8%이었고, 운

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5.5%였다. 업무수행기간 1

년 이하 33.0%, 2-5년 29.4% 6년 이상은 37.6%

이었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15.6%였다. 

자격증의 경우 적십자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이 

62.4%, 산악 전문 자격증이 11.9%,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5.5%, 기타자격증 11%,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9.2%였다. 근무지의 경우 사무소 41.3%, 

분소 39.4%, 대피소 13.8%, 탐방지원센터에 

5.5%가 근무하고 있었다. 한 달 간 출동횟수는 0

건 13.8%, 1건 23.9, 2건 26.6%,3건 19.3% 4건 

이상 16.4%이었고 구조 출동 시 출동인원은 1-2

명 47.7%, 3명 38.5%, 4-5명 13.8%였다. 안전관

리 이외의 업무의 경우 97.2%가 이외의 업무를 하

고 있다고 하였고, 그런 업무로 인해 31.2%가 구

조출동 지연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현장 활동 

후 67%가 휴식시간을 제공된다 하였고, 59.6%가 

휴식공간이 있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중재프로그

램은 91.7%가 없다고 하였다<Table 1>.

2. 외상성 사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안전관리 전담자의 외상성 사건 경험은 죽어가

는 환자를 목격한 경우 53.2%, 처참한 시신 목격

한 경우 50.5%, 직무수행 중 두려움 느낀 경우 

45.9%, 자살자 시신을 수습한 경우 44.0% 순이었

으며, 외상성 사건의 경험 건수는 0건의 경우 

22.9%, 1-2건 25.7%, 3건 13.8%, 4건 이상 

37.6%였다<Table 2>.

외상 후 스트레스 총 점수는 0-88점 중에 

10.32±11.37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를 절

단점 24/25를 이용하여 24점 이하는 참고군, 25점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으

며, 참고군은 95명(87.2%)이었고, 평균 점수는 

6.82±6.70점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은 

14명(12.8%)이었으며, 평균점수는 34.07±7.29점

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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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109

Gender Male 101(92.7)

Female 8(7.3)

Age (year) ≤39 47(43.1)

40-49 38(34.9)

≥50 24(22.0)

Existence of spouse With spouse 69(63.3)

Without spouse 40(36.7)

Education High school 50(45.9)

College 23(21.1)

≥University 36(33.0)

Monthly income (10,000 won) ≤159 45(41.2)

160-179 50(45.9)

≥180 14(12.9)

Religion Yes 54(49.5)

No 55(50.5)

Hobby None 16(14.7)

1/month 18(16.5)

2-4/month 44(40.4)

≥2/week 31(28.4)

Smoking status Non-smoker 38(34.9)

Ex-smoker 26(23.9)

Current smoker 45(41.3)

Drinking frequency None 11(10.1)

1/month 12(11.0)

2-4/month 36(33.0)

2-3/week 35(32.1)

≥4/week 15(13.8)

Exercise None 6(5.5)

1/month 10(9.2)

2-4/month 28(25.7)

2-3/week 49(45.0)

≥4/week 16(14.7)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16(14.7)

Good 39(35.8)

Fair/poor 54(49.5)

Disease history Yes 30(27.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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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9(72.5)

Duration of career (year) ≤1 36(33.0)

2-5 32(29.4)

≥6 41(37.6)

Previous work experience in rescue field Yes 17(15.6)

No 91(83.5)

License
Red Cross first aid instructor 68(62.4)

License related to mountain 13(11.9)

EMT* 6(5.5)

Etc 12(11.0)

No license 10(9.2)

Position Indefinite contract worker 22(20.2)

Contract worker 87(79.8)

Workplace Office 45(41.3)

Branch 43(39.4)

Shelter 15(13.8)

Information Center 6(5.5)

Frequency of mobilization per month 0 15(13.8)

1 26(23.9)

2 29(26.6)

3 21(19.3)

≥4 18(16.4)

Numbers of rescue personnel 1-2 52(47.7)

3 42(38.5)

4-5 15(13.8)

Other works except safety works Yes 106(97.2)

No 3(2.8)

Delay of rescue due to other works Yes 34(31.2)

No 75(68.8)

Break time after rescue activity Yes 73(67.0)

No 36(33.0)

Rest space Yes 65(59.6)

No 44(40.4)

Stress intervention programs Yes 9(8.3)

No 100(91.7)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 및 관련요인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0(2)

43

Type of traumatic event N(%)

 Witness of victims’or patients’death 58(53.2)

 Management of miserable dead bodies 55(50.5)

 Experience of life-threatening injury 50(45.9)

 Management of a suicide 48(44.0)

 Be threatened 27(24.8)

 Serious injury of co-worker 23(21.1)

 Physical assault 13(11.9)

 Management of mass disaster 13(11.9)

 Exposure of hazardous or infectious substance 12(11.0)

 Management of seriously injured or dead child 10(9.2)

 Threat by weapon 10(9.2)

 Fear of life-threatening injury 9(8.3)

 Sexual abuse 3(2.8)

 Death of co-worker 2(1.8)

 Serious injury or death of someone because of me 1(0.9)

 Sexual assault 1(0.9)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

 Mean±SD 3.07±2.84

 None 25(22.9)

 1-2 28(25.7)

 2-3 15(13.8)

 ≥4 41(37.6)

Post-traumatic stress 

 M±SD 10.32±11.37

 Non PTSD(≤24) 95(87.2)

 PTSD(≥25) 14(12.8)

Table 2.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 and post-traumatic stress

3.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요인

안전관리전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

트레스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 음주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는 13.73±13.47점, 한 달에 한번정도는 

12.25±12.13점, 한 달에 2-4번은 6.47±7.37점, 일

주일에 2-3번은 10.60±12.76점, 일주일에 4번 이

상의 경우 14.87±12.19점이었다(F=2.044. 

p=.094). 질병력의 경우 질환이 있는 경우는 

15.30±12.69점, 질환이 없는 경우는 8.43±10.30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13. p=.004). 

근무경력은 1년 이하는 5.83±6.69점, 2-5년 미만은 

11.38±10.55점 6년 이상은 13.44±13.96점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4.796. p=.010). 구조출동 지

연은 14.79±13.15점 지연하지 않는 경우 

8.29±9.9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855. 

p=.005). 구조 출동 후 휴식시간의 제공은 

7.97±9.72점,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08±13.03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99. p=.002). 휴

식공간의 제공은 8.49±11.00점, 제공하지 않는 경

우 13.02±11.5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071. p=.041; <Table 3>).

외상성 사건 경험의 건수에 따른 외상 후 스트

레스를 살펴본 결과 0건의 경우는 1.56±2.74점, 

1-2건은 7.32±6.34점, 3건은 13.00±11.81점, 4

건 이상의 경우는 16.73±13.03점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13.866, p〈.001; <Table 4>).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 결과,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3건을 경험한 경우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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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TS* score t/F p-value

Total 10.32±11.37

Gender Male 10.7±11.61 1.282 .203

Female 5.4±6.21

Age (year) ≤39 10.94±11.10 0.174 .841

40-49 10.24±10.06

≥50 9.25±13.14

Existence of spouse with spouse 11.1±12.31 0.888 .377

without spouse 9.1±9.55

Education High school 8.7±10.45 1.808 .169

College 10.1±13.16

≥University 14.1±11.14

Monthly income (10,000 won) ≤159 9.8±10.80 0.341 .712

160-179 10.1±10.68

≥180 12.6±4.17

Religion Yes 10.8±11.53 0.414 .680

No 9.9±11.31

Hobby None 8.88±9.63 0.455 .714

1/month 9.50±13.40

2-4/month 11.86±11.94

≥2/week 9.35±10.36

Smoking status Non-smoker 10.32±12.30 0.567 .569

Ex-smoker 8.48±10.67

Current smoker 11.45±11.06

Drinking frequency None 13.73±13.47 2.044 .094

1/month 12.25±12.13

2-4/month 6.47±7.37

2-3/week 10.60±12.76

≥4/week 14.87±12.19

Exercise None 8.67±9.37 1.908 .115

1/month 8.70±9.59

2-4/month 9.39±10.41

2-3/week 9.06±10.99

≥4/week 17.44±14.1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8.44±10.40 0.683 .507

Good 9.36±10.45

Fail/poor 11.57±12.30

Disease history Yes 15.30±12.69  2.913 .004

Table 3. PTS*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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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43±10.30

Duration of career(year) ≤1 5.83±6.69 4.796 .010

2-5 11.38±10.55

≥6 13.44±13.96

Previous work experience in 
rescue field

Yes 8.12±10.12 -0.869 .387

No 10.73±11.59

License Red Cross first aid 
instructor

11.65±12.11 1.111 .355

License related to mountain 10.08±12.72

EMT† 11.33±8.43

Etc. 7.50±8.81

No license 10.32±11.37

Position Indefinite contract worker 12.364±14.64 0.94 .348

Contract worker 9.80±10.43

Workplace Office 8.84±9.92 1.279 .286

Branch 10.00±11.03

Shelter 15.40±16.06

Information Center 11.00±9.21

Frequency of mobilization per 
month

0 8.93±10.17 1.615 .176

1 8.54±10.42

2 10.72±12.01

3 8.05±9.35

≥4 16.05±13.72

Numbers of rescue personnel 1 13.28±12.07 1.643 .184

2 12.76±13.24

3 8.07±10.02

4-5 7.93±6.73

Other works except  safety 
works

Yes 10.56±11.44 1.289 .200

No 2.00±1.00

Delay of rescue Yes 14.79±13.15 2.855 .005

No 8.29±9.91

Break time after rescue 
activity

Yes 7.97±9.72 -3.199 .002

No 15.08±13.03

Rest space Yes 8.49±11.00 -2.071 .041

No 13.02±11.50

Stress intervention programs Yes 9.00±13.96 -0.362 .718

No 10.44±11.19
*Post-traumatic stress,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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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TS* score F p-value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

None 1.56±2.74 13.866 〈.001

1-2 7.32±6.34

3 13.00±11.81

≥4 16.73±13.03
*Post-traumatic stress

Table 4. PTS* scor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SE) p-value

Drinking frequency (/none) 1/month -1.42(4.30) .741

2-4/month -3.93(3.48) .262

2-3/week -0.92(3.61) .799

≥4/week -0.34(3.96) .931

Disease history (/no) Yes 2.59(2.30) .264

Duration of career, year (/≤1) 2-5 0.03(2.63) .988

≥6 0.76(2.60) .770

Delay of rescue (/no) Yes 2.20(2.30) .341

Break time after rescue activity (/yes) No 2.07(2.43) .397

Rest space (/yes) No 2.53(2.15) .242

Number of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none)

1-2 3.26(2.93) .269

3 9.14(3.53) .011

≥4 11.36(3.06) <.001

F=4.125(P<0.001), R2=0.361
*Post-traumatic stress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PTS* score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상 후 스트레스가 높았으며(B=9.141, SE=3.538, 

p=.011), 4건 이상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

은 경우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 외상 후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B=11.367, SE=3.063, 

p<.001). 투입된 변수로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의 

36.1%를 설명할 수 있었다(R2=36.1%, F=4.125, 

p<.001, <Table 5>).

Ⅳ. 고  찰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담자는 재난상황 발생 시 

탐방객의 응급처치 및 구조 활동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담자를 대상으로 외

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특성

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관련요인을 알

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안전관리전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10.32±11.37점 이었으며, 그중에 외상 후 스트레

스 위험군은 34.07±7.29점이며, 유병률은 12.8%

였다. 본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 연구에서 119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13.58±12.99

이었으며 유병률은 13.8%로[3]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와 유병률이 본 연구가 낮았다.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1% 이며 그중 위험군은 33.3%였다[6]. 본 연구

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와 유병률이 낮은 이유

는 119구급대와 경찰의 경우보다 안전관리전담자

의 구조출동 횟수가 적거나 외상성 사건 경험을 겪

는 횟수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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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출동 횟수는 4건 이상인 경우 16.4%로 119구급

대의 경우 1일 출동횟수가 1-3회가 54.2% 4-5회

가 29.6%, 6회 이상이 16.2%인 것과 비교해 출동 

횟수가 낮았고[3], 외상성 사건의 경험도 직무수행 

중 3.07건으로 경찰관의 경우는 평균 4.48건을 경

험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경찰관보다 낮았다[10]. 

또한 본 연구는 단면연구 형태로 수행되어 외상성 

사건에 많이 노출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조사에 참여 하지 않았거나 이직으로 외

상 후 스트레스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입직원 이직률은 

2005-2011년 동안 15.7%로 높았고 본 연구에서 

근무기간 1년 이내인 신규근무자가 33%로 높았다

[11]. 따라서 향후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안전관

리전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91.7%가 없다고 응

답하였는데, 119구급대원의 경우 2012년부터 운

영한 건강심신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12]. 국민

안전처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정

기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안전관리전담자나 

외상 후 스트레스 겪고 있는 안전관리전담자를 대

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직무관련특성 중 근무경력, 구조출동지연, 휴식

시간이 단순분석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점

수가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경력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13], 신임소

방공무원 보다 기존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8]. 이는 근무경력

이 긴 경우 외상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축적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선행연

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조기에 관리되지 않는

다면 지속되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으로 인하여 심

각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행된다 하였다

[8]. 따라서 근무 초기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

한 관심을 갖고 적절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자는 31.2%가 구조출동 지

연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구조출동이 지연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이는 출동 지연 

시 환자의 상황이 악화 된다는 압박감과 그에 따

른 업무 부담감, 환자 상태의 심각성으로 인한 경

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진 것

으로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

에서도 119구급대가 업무부담감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14]. 휴식시간이 제공

되지 않는 경우도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

는데, 이는 구조 출동 이후 휴식시간 없이 출동할 

경우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잊혀지기 전에 다른 

외상성 경험을 겪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에서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동료

와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

고 휴식시간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고 하였다[12]. 따라서 구조 출동 

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휴식시

간이 주어진다면 향후 안전관리전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3건을 

경험한 경우나 4건 이상 경험한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로 선행연구에서도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출동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다

고 하였으며[13],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5].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발

생할 수 있으며,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정도가 심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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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7], 향후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거나 경

험의 건수가 많은 경험한 안전관리전담자를 대상

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연구 형태로 수행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으며, 외상성 사건에 많이 노출되

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조사에 

참여 하지 않았거나 이직을 한 경우가 제외되어 

선택 편견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상성 사건의 

측정도구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담자들의 업무과정상 겪게 되

는 낙석사고, 급류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 등의 외

상성 사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

어진 외상성 사건 중 경험만을 조사하였고 경험한 

횟수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국립공원 안전관리 전담자들의 외상 후 스트

레스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안전관리

전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국립공원 27개 사무소의 안전관

리전담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특성

을 알아보고 외상성경험정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09명의 안전관리전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은 10.32±11.37이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은 14명(12.8%)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출동 

후 외상성 사건 경험을 겪은 안전관리전담자를 대

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낙석 등 국립공원 안

전관리 전담자들의 직무 특성에 맞는 외상성 사건

의 현황 파악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조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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